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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

□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 (1.30일 09시 기준)

구분 총계 확진환자1)
조사대상 유증상자2)

계 격리중 격리해제

누계
(1.3∼1.30)

244 4 240 41 199   

1) 임상증상, 여행력, 검사결과를 종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진된 자

2) 임상증상, 여행력 등을 고려하여 격리조치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증상자 (의사환자를 포함)

□ 확진 환자 세부 현황 (1.30일 09시 기준)

연번 기본정보
확진

일자

우한시 

방문여부
발견 경로 현재 상태

접촉자 

(387명)

접촉자중

검사결과

1
35세 여성

(중국 국적)
1.20 있음

검역

(의사환자)

폐렴

(인천의료원)
45명 4명 음성

2
55세 남성

(한국 국적)
1.24 있음

검역

(능동감시)

양호

(국립중앙의료원)
75명 7명 음성

3
54세 남성

(한국 국적)
1.26 있음 자가신고

양호

(명지병원)
95명 2명 음성

4
55세 남성

(한국 국적)
1.27 있음

의료기관

신고

폐렴

(분당서울대병원)
172명 2명 음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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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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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‘여행력 알리기’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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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4  감염병 예방수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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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용어 정의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- 7 -

6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오해와 진실

1.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10만 명을 넘었다?

○ 중국에서는 29일 자정 기준으로 7,711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.

총 88,693명의 밀접접촉자 중 모니터링 완료자를 제외하고 

81,947명을 의학적 관찰 중이며, 의심환자는 12,167명입니다.

○ 현재(1.30일 12시 기준) 총 감염자 수는 18개국에서 7,810명입니다.

2.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의 치사율은 15%?

○ 신종 코로나이러스의 치명률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.

○ 현재(1.30일 12시 기준)까지 총 7,810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, 170명이 

사망했고, 사망은 모두 중국에서만 발생했습니다. 중국 기준으로 

7,711명 발생, 170명 사망으로 치명률은 2.2%로 확인되며, 치명률은 

유행 정도와 그 나라의 의료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3.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사람이 아니면 검사를 못 받는다?

○ 최근 중국을 다녀온 후 발열,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사례정의에 

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게 됩니다.

○ 현재 민간 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상용화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

검사법이 없어, 질병관리본부와 18개 시·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

신고된 환자들을 중심으로 검사 진행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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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(의사환자) 중국 후베이성(우한시 포함)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

호흡기증상(기침 또는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, 확진 환자의 증상발생 기간

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

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

* (조사대상 유증상자)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자

4. 김치를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져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안 걸린다?

○ 김치를 먹는다고 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것은 

아닙니다.

○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가장 좋은 예방법은 손씻기입니다.

바이러스는 호흡기 또는, 손을 통해 눈, 코, 입 등 점막으로 통해 

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

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씻기,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, 의료기관 

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.

5. 중국산 김치를 먹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있다?

○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감염자의 비말이 호흡기나 점막을 통해 

들어가야 감염이 가능합니다. 제조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

유입됐더라도 중국에서부터 제조 및 운송 과정에서 상당히 오래 

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바이러스가 생존할 가능성은 극히 

낮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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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확진환자가 다녀간 장소(의료기관, 식당 등)는 소독 후에는 안전한가?

○ 확진환자가 다녀간 기관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메르스 대응에 준해 

환경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소독이 완료된 기관은 안전하게 

이용 가능합니다.

○ 일반 국민들도 손씻기 철저, 기침 예절 준수 등 일상 생활에서 

감염병 예방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하고, 의료기관에서 

실시하고 있는 면회객 제한 등 감염관리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

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.


